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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7)

      주교좌 범어대성당     사진 / 양병주 분도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씁시다! 

연중 제23주일 ┃ 2019. 9. 8.(다해) 제2177호

소리주보  QR코드



  ② 연중 제23주일

주일의 말씀

계산을 잘하자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이며 성모 탄생 축일입니다. 절기로는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이

며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올해는 절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십니다. 원죄 없는 분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

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어머니의 생신은 우리들의 축일이

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

다. ‘돈이 많이 드는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

냐?’ 또 ‘어떤 임금이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

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어느 농부의 고백입니다. ‘제가 사는 곳 일대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주변 농부들은 

모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땅은 석유 매장지 바로 바깥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저는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농부들은 도시로 떠났지만 저는 40년이 넘게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도시로 간 그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혼을 했고 자녀들은 타락했습니

다. 그러나 저의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면서 굳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은 하

느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가장 복받은 가

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계산을 잘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큰 것을 놓친다는 소탐대실(小貪大

失)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는 나쁜 현실, 어려운 일들도 주님께서 

섭리하신다고 굳게 믿고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훗날 주님의 보살핌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

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드는 건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느라 그런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들지 않으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느라 그런 것이다.”

  성모님 탄생 축일과 한가위를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스테파노 신부 | 효목본당 주임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어지듯, 급격한 산업화

와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소외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 시기(1820~1870)가 

서유럽에서 시작되고 확산되는 동안, 1인당 소득

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모두의 삶이 나아진 것

은 아니었지요. 기계화된 공장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숙련공들이 속출하고, 공장의 생산속도와 생

산량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를 감

수해야 했습니다. 공장을 따라 사람들이 도시로 몰

려들면서 도시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

야 했고, 농촌은 농촌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산업화의 초기에는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기계를 부숴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며 ‘러다이

트 운동’(Luddite, 1811~1812)을 벌이기도 했지만, 

산업혁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업혁명을 통해서 드러난 자본주의의 민낯이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혁명을 꿈꾸거나 복지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그 폐해를 극복하고자 했습

니다. 오늘날 서유럽 사회가 누리고 있는 복지 체계

는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하고 다듬어진 것이었습

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치열한 

정치투쟁과 계급 갈등, 노동자와 자본의 대립 같은 

험난한 길을 거쳐야만 했고, 교회의 사회교리는 그 

가운데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분배를 둘러싼 갈

등을 어떻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풀어낼 것인가, 단

지 자선을 베풀거나 제도를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존엄한 품위

를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

는가를 묻는 것이 사회교리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전쟁 후의 불모지와 같던 땅에서 경제 대국의 위

상을 세운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궤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속도로 성

장하면서 그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는 부족했

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의 양

극화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

다.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분배에 소홀했던 대가였

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불공정한 분배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덮어버릴 만큼 고도성장의 효과가 컸습니

다. 절대 빈곤을 벗어나 삶의 질을 따질 수 있게 된 

것은 고도성장 없이는 설명이 어렵지요. 나라 살림

이 좋아진 덕에 복지 체계들도 갖추게 되었으니까

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 수급, 농업직불

금, 근로장려금처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려

는 장치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제도의 도입만으로

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를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우세합니

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각자도생이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불안과 고독의 그림자가 

짙어져 갑니다. 이 성장의 한계를 피부에 와닿게 노

출시킨 사건이 이른바 ‘IMF 사태’였지요. 다음 회

에는 IMF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

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알게 모르게 

익히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구주보 ③  

성장의 빛과 그림자

사회교리



④ 연중 제23주일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사를 봉헌하면서 기다리는 것, 또 레지오 회합 

때마다 사제의 강복을 통해서 받기를 바라는 것도 바로 이 은총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요. 하

지만 그 힘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능력은 동물들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심지어 개미조차 자신의 몸무게의 몇십 배나 되는 물건을 움직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만한 능

력이 없고 심지어는 외피에도 충분한 털이 없어서 조금만 춥거나 더워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능력

도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심리적인 질병은 적지 않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나

아가 영적인 능력, 즉 사랑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부족하지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남김없

이 채워줄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현세 안에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가지 않습

니다. 우리는 늘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이 은총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조력이, 하느님의 능력이 그분을 채우고 계셨

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사실 하느님의 은총은 그렇게 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모님

은 당신 은총의 사명에 ‘네’라고 수긍하셨고 그 은총을 받아 하느님의 외아들을 잉태하셨으며 나아가 우리

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모송을 바칠 때, 우리가 묵주알을 굴릴 때, 바로 성모님께서 받으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나누

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시간을 내어 고

요한 가운데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치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진우 요셉 신부 | 4대리구 복음화담당

기도 묵상



스승은 자기가 가르친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지혜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배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차츰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행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버린 것이 결과입니다.

기도의 창

대구주보 ⑤

지혜의 숲

시련 속에서

오리게네스 (Origenes, 185년경~254년경) :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회 교부, 성서학자, 주석가, 신학자, 사상가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진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게 해 주십시오. 

시련이 다가올 때 견디어내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한 겨울에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해온 진리를 위한 우리의 작업이 

오늘까지 견디어 왔듯이 

앞으로도 견디어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갖가지 시련에 대비하고 

사랑을 드러내렵니다. 

아멘.

순화



오늘의 전례

⑥ 연중 제23주일

  박성규 엘리지오

제 1 독 서 지혜 9,13-18 제 2 독 서 필레 9ㄴ-10.12-17 복 음 루카 14,25-33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19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   강 : 9.2(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 과목당 60,000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50,000원)

문  의 : 가톨릭신학원 사무실, 660-5105

교회봉사자 양성과정 개설
교회 내 제단체 봉사자들을 위한 성경과 신학 입문 강좌가 새롭게 열립니다.

매주 월요일 19:30~21:30

※     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사목국 유사종교담당, 250-3123



미  사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9월 9일(월) 10: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9일(월) 11: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9일(월) 19:00 4대리구청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9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10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11일(수)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11일(수) 19:00 별관4회합실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1회 토 12:00 변경가능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대상: 중·고·대학, 일반 미혼 남성 

문의: (010)3894-1332 / (010)5159-3949

효령하늘집 개인 피정 

산내 치유: 9.17(화) 14:00~18(수) 18:00 

시니어: 9.24(화) 14:00~25일(수) 16:00 

피정비: 40만원(각 10명 정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순교자성월 2박 3일 무료 대피정 

일시: 9.20(금) 22:00~22(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차량: 시민회관 앞 13:00 출발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031)262-7600 / (010)4509-0660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피정 

일시: 9.21(토) 15:00~22(일) 14:00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Faith & books(청년 신앙독서 모임) 

일시: 9.24(화) 19:00 

장소: 툿찡포교베네딕도수녀원 

대상: 40세 미만 여성 

문의: (010)9890-3431

엄마와 딸 피정 

일시: 9.28(토) 14:00~29(일) 15:00 

장소: 여주 사도의모후집  

참가비: 1팀 8만원 

문의: 성바오로딸수도회, (010)6409-4610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기도 모임 

일시: 9.28(토) 9:30~18:00 

장소: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마오로관 

지도: 허성준 신부(성베네딕도회) 

준비물: 성경 / 회비: 2만원 

문의: (010)8599-3127

27회 글로벌 영어연수 참가자 모집 

출국: 9.7(토) 4주 이상 선택 

국가: 필리핀, 캐나다 

대상: 성인 및 대학생 

특징: 학비 일부 지원 사업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9.17~19 / 10.15~17 / 11.5~7 

장소: 제주성지 6곳(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689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일시: 10.19(토) 11:00~20(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영성원 

대상: 육적·영적·내적 치유를 원하는 사람 

회비: 5만원  

문의: (010)5490-5345

제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2020.1.4(토)~2.8(토)

대·일반: 2020.1.4(토)~2.16(일)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2020년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일시: 2020.1.4(토)~2.16(일) 6주

장소: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아들수도원

대상: 초4~중2(50명) / 비용: 420만원

문의: 마리아의아들수도회, (031)207-4982

http://blog.naver.com/cficengcamp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 기타



(FM 93.1MHz) 오늘의 강론 9월 9일(월) ~ 9월 14일(토) 06:50, 16:50 조동혁(아우구스티노) 신부

2019년 제7회 ‘Concert for Mom’ 

나의 대화 소통방법 알기와 진로  

내비게이션 특강과 토크 콘서트  

일시: 9.28(토) 10:00 / 참가비: 1만원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9월 가나강좌 

일시: 9.15(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44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시: 9.19~10.24 매주 목 9: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대상: 모든 어머니 / 신청비: 10만원 

마감: 9.11(수) / 문의: 250-3077 

250-3114 / (010)4134-3077

제8차 약혼자 주말 

일시: 10.11(금)~13(일) 

장소: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대상: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 

신청: http://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010)2200-4417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수시 2,676명 모집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40명 모집 

원서접수: 9.6(금)~10(화) 

입학상담: 850-2580

시편 성가 연수 

일시: 9.8(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 회비: 1만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선교교육의 날(매달 2, 3, 4주 월) 

일시: 9.9, 16, 23(월) 11:00~12:30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지도: 이창수(야고보) 신부 

대상: 선교위원, 선교에 관심 있는 분 

문의: 선교센터, 781-6100

새빛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영어반 개강: 9.10(화)  

영어: A,B,C 기초영어와 읽기(화, 목 13:00) 

국어: 맞춤법과 문장의 이해(월, 수, 금)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천주교교리 중국어 강좌 

일시: 9.21 매월 셋째주 토 15:30~16:30 

장소: 유스티노신학원 강의동 106호 

강사: 최동석(안드레아) 신부

문의: 한중친선협회, (010)9401-5679 

중국어 왕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주말 

374차 ME주말: 9.27(금) 19:00~29(일) 

375차 ME주말: 10.25(금) 19:00~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오카리나, 이콘, 섬유공예, 제대꽃꽂이, 

피아노, 발성법,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색지아트, 원어민여행영어, 

미술심리2급자격과정 / 신청: 254-6115

전인병원 전문의 초빙

분야: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문의: 인사팀, 670-5787 / 5880

recruit.cimi@gmail.com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 

후해서 성묘를 하여주시고, 연고자 

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납부 안내  

2010.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

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행사 | 모임

교육 | 모집

채용 | 안내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경환(토마스) 몬시뇰

1999년 9월 10일

• 노약망(요한) 신부

1902년 9월 13일


